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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좀해봐. 이러다소중한술친구하나잃을

까두려우이.”

이천의진심어린마음에장영실은근심걱정을

털어놓았다.

“다름이아니고, 어머님걱정때문에. 제가이곳에

온것은감개무량한일입니다. 하지만홀로외로이

고향을지키시는노모의생각에잠을이룰수가없습

니다. 곧어머님의생신도돌아오는데.”

장영실의말을듣던이천은자신에게도나이든어

머님이계심이떠올랐다.

“나또한저네의심정을충분히이해하고도남네.

그일은내가적극적으로도와줄테니오늘저녁부터

는아무걱정말고푹자게.”

다음날아침일찍이천은세종대왕을알현한다.

“마마, 별좌감장영실이고향에홀로계신…….”

자초지종을들은세종대왕은영실의지극한효심

에감탄했다.

“허허허. 장별좌는총명할뿐아니라, 그효심도

우주만큼넓구려. 허나장별좌를궁내로들여온것

만으로도얘기가많으니그일은좀더시간을갖고

신중하게검토하도록합시다.”

사실천민인장영실이궁에들어온것은큰사건

이었다.

거기다벼슬도얻었으니이는세간의이야깃거리

가되고도남았다.

“조금만기다려보게. 상감마마가분명히내게약

조하셨으니.”

장영실의마음은실망과기쁨이교차했다.

그후몇달이지나서영실에게는기쁜소식이날

아왔다.

“장별좌. 상감마마의허락이떨어졌네. 이보게,

자네어머님의관기신분도벗겨주셨어.”

장영실은그날의하늘을평생잊을수없었다. 맑

고청정한하늘. 그곳을유유히비행하던까치. 언제

인가자신에게기쁜소식을전해준그까치였다.

“정말상감마마께너무도많은은혜를입은것같

습니다.”

영실의눈에투명한눈물이고였고그눈물이빛

을받아반짝였다.

영실은상감이계신어전을향해큰절을올리며

감사의말을되뇌었다.

‘상감마마, 성은이망극하여이다.’

더이상의걱정이없는영실은어머니를모시고

더욱학문연구에몰두했다.

또그는주어진일에최선을다했고그런영실을

세종대왕은잊지않았다.

시간이흐를수록영실의벼슬은높아갔다.

이천과의우정

“안녕하시오? 난이천이오. 오늘부터그대에게글

과궁중의법도를가르칠것이오.”

근엄한모습에자유스러운멋을지닌이천을만난

것은장영실이궁에들어온지2개월이되어갈무렵

이었다.

“대감, 대감처럼강직한분을스승으로모시게되

어영광입니다.”

이천은무관이자과학자로세종대왕의총애를받

던사람이었다. 후에갑인자를발명한이천을통해

장영실의학문은깊어갔다.

장영실은무엇이든이천과의논했고그렇게사제

지간이며친구사이이기도한그들의우정을키워가

고있었다.

“처음자네를보았을땐관복이너무커서사람이

관복을입은것이아니라관복이사람을짊어진듯

우스꽝스럽고거추장스러워보였는데.”

이천은영실을처음보고느꼈던일을이야기하며

웃음을터뜨렸다.

“그런자네가이렇게까지성장할줄은정말몰랐

네.”

이천의눈은놀라움으로가득차있었다.

“자, 내잔받으시…자네내말이언짢은가?”

“아, 아닙니다.”

“그럼얼굴이왜그런가? 약먹은닭처럼. 아니? 어

디아픈가?”

이천은장영실의초췌한모습이걱정스러웠다.

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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